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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국 경제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사용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고 CBDC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폐의 정의와 각국의 CBDC의 개발 

단계를 검토하고, CBDC의 특징과 진행 현황, 그리고 CBDC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CBDC의 

발행은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금과 대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 기능이 축소되거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 소외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의 발행은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디지털 기축통화를 향한 각국의 경쟁과 협력에 발맞추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가 보유한 비교우위를 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가속화하고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업 및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CBDC 설계 초기부터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고 디지털 화폐

로의 전환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디지털화폐, CBDC, 분산원장, 원화의 국제화, 한국은행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n the Korean 

economy in the digital currency era and discusses the response strategies for CBDC. With the review 

of the definition and the development status of digital currency, we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CBDC in Korea as well as the possibility for internationalization of CBDC. The result 

shows that CBDC can reduce credit risk, improve transaction transparency compared to cash, and 

increases monetary policy capacity. Meanwhile, the credit and intermediary fun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weakened, and side effects such as financial alienation may occur. Nevertheless, as 

the issuance of CBDC i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Won, preemptive measures are required to keep pace with th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each country toward the digital key currency. We need to accelerate the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through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and develop a strategy to achiev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Korean Won through CBDC issuance. From the 

early stage of CBDC designing, it is necessary to achieve international agreements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central banks and to develop policies suitable for the transition to digit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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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세계를 뒤덮은 Covid19은 비대면의 일상화 

등 뉴노멀을 불러왔고, Covid19 확산의 매개 중 하나로 

지폐가 지목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문자 그대로 돈

세탁(money laundering)을 통해 지폐를 회수, 소독하

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접목으로 비현금화 추세

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 중앙은행과 주요 기

업들은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가속화

하고 있다. 

2021년 Paypal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충전하여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 및 결제수단으로 지정하였다. 2G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

럼, 지폐와 동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각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통해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를 발행하고 있

다. 디지털화폐와 기존 화폐와의 대표적인 차이는 화폐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기부한 돈

이 약속된 기부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조건을 걸어 기부

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자금 결

제가 되지 않도록 해당 금액의 화폐 자체를 동결하거나 

자금 이동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과 같은 가상자산이 새로운 지급수단의 한 형태가 되었

으나, 여전히 실제 지급을 위해 사용되기보다 투자수단으

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변동성이 커 지급을 위해 사용

이 어려운 점도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 주체로 그 가치를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차이가 

있다. CBDC가 발행되고 실제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면, 

새로운 금융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CBDC에 관한 학술 논문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따라서 CBDC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살펴

보고, 변화하는 디지털 화폐시대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첫째, CBDC의 정의 및 구조, 발행형태에 대해 자

세히 알아보고, 둘째, 해외 주요국가의 CBDC 연구의 진

행과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디지털 

화폐시대에서의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

기로 한다.

2. CBDC의 정의와 현황

2.1 CBDC의 정의

현재까지 CBDC의 통일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Bech and Garratt(2017)는 CBDC는 광의의 의미로 실

제 명목화폐(physical fiat currency)를 대체하거나 보

완하여 사용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

(electronic fiat currency)로 정의하였다[1]. BIS(2018)

는 소액결제 또는 소매용 결제를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

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CBDC를 정의하였다

[2]. CPMI-MC(2018)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지급준비

금이나 결제계좌 상의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CBDC가 단순 전자화폐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지급준비

금이나 결제계좌 상의 예치금도 전자적 형태인 새로운 

화폐임을 강조하여 정의한 것이다[3]. 여러 정의가 존재

하나 공통적으로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

은행의 화폐를 의미한다.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

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

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나 보유한도를 설정

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 또한 조절이 가능하다. 

2.2 전세계 CBDC의 현황

많은 국가가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도

입을 진행한 국가도 있다.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

(OMFIF)은 IBM 블록체인월드와이어와 함께 합동 보고

서를 발간하였는데 포럼에 소속된 세계 금융기관 21곳 

가운데 38%가 CBDC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4]. CBDC의 장점은 실물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무현금성과 함께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Cancelled Research Proof of concept  Pilot  Launched

Fig. 1.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Status
(Source : CBDC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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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2021년 9월 기준, 전 세계의 CBDC 현황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나라가 연구(research) 단계이지만, 

바하마는 2017년 CBDC를 발행하였고, 일본, 스웨덴 등

은 검증단계(Proof of concept)이며 우리나라는 파일럿

(pilot) 단계에 해당한다.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인 2014년부

터 디지털화폐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왔다. 중국의 정부 기

관과 100여 개 은행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중국전자은행

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는 경제 시

스템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

으며,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자금 세탁을 감독하기에 용이

하다고 밝힌 바 있다[5]. 또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보고

서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신산업 발굴과 

개발을 위해 현대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가운데 금융이 경제의 핵심이므로 디

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이 필요하고 법

정디지털화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6].  

일본 역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15년부터 

디지털 화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자료를 공개해 왔다. 

특히 일본은행은 2017년부터 유럽 중앙은행과 함께 분

산 장부 기술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프로젝트 

스텔라(Project Stella)를 운영해 왔으며 2020년에는 제 

4단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만일, 일본과 유럽은행이 블

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서로의 디지털 화폐 금융 데이터

를 분산된 공동 장부에 함께 기록하고 결제 내역을 검증

하여 운영하면 일본과 유럽은 디지털 화폐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장벽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것과 같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

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Lael Brainard는 디지

털 달러가 금융서비스 사용 경험 격차를 줄이고 효율성 

향상과 국경을 넘어선 결제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른 

어떤 암호화폐 보다 안전한 거래를 보장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돈이 있는 곳이라면 그 돈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지난 100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국

이 계속하여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 주요국의 CBDC 대응현황

2019년, BIS의 CBDC관련 설문조사는 각국 중앙은행 

가운데 80%이상이 CBDC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대

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

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의 CBDC 발

행 가능성은 낮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신흥국들은 CBDC

의 발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표는 주

요국의 CBDC 대응 현황을 거액결제용CBDC와 소액결

제용 CBDC로 구분하여 시범운행 하는 국가와 시범운영

을 예정하는 국가, 그리고 발행가능성을 검토하는 국가와 

발행계획이 없는 국가별로 요약, 정리한 표이다[7].

Wholesale Payment CBDC
Retail Payment 

CBDC
No plan*

Deploying
Pilot 

Project

Canada 

Singapore
EU·Japan

South Africa
Thailand

Pilot 
Operation

Uruguay
Bahamas
Cambodia
Ecuador

USA
UK

Japan
Australia

Russia
Korea

Pilot 

Project 
Planned

France

Swiss

Pilot 

Operation
Planned

China

Turkey
Sweden

Review of 
Issuance

EU

*No plan for retail payment CBDC
(Source : Bank of Korea, 2020)

Table 1. CBDC Strategy of Major Countries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의 국가는 소액결제용 

CBDC의 발행유인이 자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으며 CBDC에 대한 연구는 지속하되, 앞으로도 발

행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선진국들의 경우에

는 이미 효율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CBDC의 유인이 크지 않지만, 금융포용 제고의 필요성

이 높은 개도국들은 소액결제용 CBDC의 발행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거액결제용 CBDC의 경우에

는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을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

하는 방향의 논의는 계속되나 더욱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7].

3. 한국의 CBDC 진행 현황 

3.1 한국의 CBDC

한국은행은 2019년도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

로부터 디지털 화폐 도입 방안 연구를 요청받았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보고서”를 발간

하고 이어 2020년 2월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대응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10]. 한국은행은 2019년

까지 연구는 지속하되 우수한 금융인프라로 한국이 디지

털 화폐 발행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입장이었으나, 

코로나 발발 이후 입장을 선회하여 디지털 화폐 발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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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준비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화폐 법률자문단을 출범하였으며, 2021년 8월부터 

CBDC모의test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시대

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며, 특히 원화를 디지털화

폐로 국제화시키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국전자

은행망도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면 위안화가 더욱 국제

화 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원화

가 IMF 국제 통화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에 의하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하

면서 한국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이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것이라

고 전망하였다[8].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

다. 이는 단지 스마트폰 뿐 아니라 스마트 폰의 반도체 

시장을 함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디지털 금융

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유리하다. 지금도 스마트

폰을 통해 대부분의 은행 업무와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일본의 경우, 예금봉쇄

라는 치명적인 경험이 있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높아진 국가 부채를 메우기 위해 국민 재산에 

90%에 가까운 높은 세금을 부과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일본 국민은 현금을 선호하여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용

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소비자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적응이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가 오프라

인 지점이 전혀 없음에도 모바일만으로 국민은행을 추월

한 것은 한국에서 디지털 금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디

지털 화폐 시대에서는 스마트폰이 글로벌 은행망이 될 

것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라인과 같은 글로벌 메신저 플

랫폼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점유하고 있

는 것도 한국에게 유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나라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

는 드물다. 대부분의 국가가 위챗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하

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자체 메신저 사용률이 높기 때문

에 디지털 화폐 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용이한 국가가 될 

것이다. 

한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중앙은행의 권

한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한

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보고서(2019)는 디지털 화폐 시대

의 개막으로 일반 은행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중앙은행의 

권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9]. 또한 정부의 

중앙 경제 통제 권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디지털 화폐 

시대가 열리면 정부는 통화 승수를 높이기 위해 화폐 흐

름의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행

할 수 있게 된다. 화폐를 통한 국가의 중앙 지휘와 개인

의 정보 보호가 충돌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9].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중립을 지키고 스스로를 통제할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은행의 입장도 바뀌고 있

으며, 제4차 산업혁명 역시 코로나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10].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

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 49조). 한국은행은 

다양한 CBDC의 정의를 발행주체, 법적형태, 이용주체 

라는 3가지 요소로 재정리하고 있다[8]. 첫째, 발행주체

는 중앙은행으로 CBDC는 그 구조에 따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다른 법화와의 교환이 보장되는 화폐이며, 이를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라 기술하고 있다. 둘째, 법

적형태로 전통적인 법화인 현금과 다르게 전자적 형태를 

갖고 있고, 이 전자적 형태를 구현하는 기술에 따라 단일

원장방식과 분산원장방식으로 모두 가능함을 명시하였

다. 셋째, 이용주체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

는 소액결제용 또는 일반이용형(general purpose)과 금

융기관들의 자금 결제용으로만 이용 가능한 거액결제용

(wholesale only)로 구분하였다.

3.2 CBDC의 발행 형태

CBDC는 발행 및 거래 기록을 관리한 원장(ledger) 

관리 방식에 따라 단일원장방식과 분산원장방식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Fig 2. 참고)[9,10]. 단일원장방식은 중

앙은행과 같이 단일 주체에 의해 원장이 관리되는 방식

이다. 단일원장 방식은 처리 속도가 빠르고, 책임소재를 

파악하거나, 비용절감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정보가 단일

원장에 집중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스마트 계

약 등 새로운 기술 활용에 한계가 있다[11].

분산원장 방식은 발행 및 거래 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단일 주체의 중앙서버가 아니라 공유 네트워크에 분산하

는 방식이다. 분산원장 방식은 다시 거래참여자가 원한다

면 거래의 확인이나 원장에 참여할 수 있는 비허가형과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의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

들에 부여하는 허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리속도나 

비용 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산원장형 CBDC 

시험 사례는 허가형을 채택하고 있다. CBDC는 현금과 

같은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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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후 사후에 취소할 수 없는 단일원장 방식 또는 허가

형 분산원장방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CBDC

centralised ledger distributed ledger

permissioned permissionles

transaction finality

Fig. 2. CBDC Distributed Ledger System 
(Source : Bank of Korea, 2019)

또한 각각의 방식은 Fig 3처럼 수행주체에 따라 중앙

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다른 은행 등 위탁기관을 

통한 간접 운영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8]. 

Direct CBDC Indirect CBDC

Central bank Central bank

A Bank B Bank C Bank

Fig. 3. Direct CBDC vs Indirect CBDC 
(Source : Bank of Korea, 2019)

3.3 CBDC를 통한 중앙화 유인의 증가 가능성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CBDC의 지급결제 역할과 

통화정책을 통하여 다음 4가지의 중앙화 유인을 증가시

킬 수 있다[10,11]. 

첫째, 은행예금을 통한 지급 시 은행 간의 청산이나 결

제에 신용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나 CBDC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과 동시에 단일 또는 복수의 원장관

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은행과 같은 신용 리스

크가 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중앙화 유인이 증가할 것

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서

비스를 중앙은행이 직접 제공한다면 운영리스크의 발생

경로가 확산될 수도 있다. 둘째, CBDC를 도입하는 경우, 

결제리스크를 위한 담보나 청산기관의 운영 등 제3자의 

운영비용 담보비용 등이 사라져 중앙화의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가운데 

일정부분을 CBDC로 교환하고 보유할 때, 은행의 역할

인 예금과 대출 등 감소로 이어져 통화정책의 파급은 약

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CBDC를 통해 공급량을 조

절한다면 민간부분의 구매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앙화의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마이너스 금리 부과 

시, CBDC금리수준이 시장금리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있어 내수진작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앙화 유인 증가가 예상된다. 경제주체들의 CBDC 

이용이 증가하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보유할 

것이고, 예금감소 및 이와 관련한 시장성 수신증가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결국 자산운용이 위축되며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CBDC의 활용으로 현금 수요가 낮아지고 현금

의 발행 규모와 유통이 줄어들어 화폐 제조나 유통과정

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화폐유

통체계와 관련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Increase
in CBDC

usage

Decrease
in bank
deposit

Increase in
financing through 

marketable 
receiving of bank 

Increase in financing cost

Expansion of interconnection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Decrease in bank loans

increase in system risk

Fig. 4. Impact of Money Movement according to CBDC 
(Source : Bank of Korea, 2019)

3.4 CBDC를 통한 국제거래의 활용

CBDC를 통해 국제거래의 활용도 활발해질 수 있다. 

분산원장방식을 사용하고, 비거주자에게도 CBDC의 보

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P2P (Peer to Peer)방식에 의

하여 거래당사자간 CBDC의 이전을 할 수 있게 하여 해

외로의 송금, 환전이 활발해 질 수 있으며,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그러나 기존의 관리 감독체계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

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보안문제 등의 법적 이슈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12]. CBDC의 활용이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금

융이 불안정할 시, CBDC의 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 자본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3.5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시행

한국은행은 몇년 전까지 CBDC 발행가능성을 낮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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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했으나 2021년 8월부터 10개월 간 총 49억 6천만 원

을 투자하여 모의실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모의실험의 사업자 선정에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

사 그라운드 X를 선정하였다. 그라운드 X는 퍼블릭 블록

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트

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작업증명(PoW) 방식을 사용하여 

확장과 속도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클레이튼’은 하이브

리드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합의

가 필요한 작업은 컨센서스 노드에서 처리하고, 합의가 

필요 없는 작업은 퍼블릭 노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때 노드를 운영하는 주체를 ‘거버넌스 카운슬’이라 한

다. 거버넌스 카운슬의 컨센서스 노드는 CBDC 모의실

험에서 필요로 하는 분산원장 방식을 구현하여 한국은행

이 참가기관과 공동으로 거래를 검증하고 원장을 기록하

며 신뢰성을 유지하는 ‘허가형 분산원장’ 구축에 적합하

다고 평가된다[13]. 

4. CBDC대응전략

CBDC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예대금리

차가 주수익원인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시장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고 은행의 전

통적 역할이 사기업 디지털 영역으로 이동하며 CBDC를 

통한 국제 디지털 통화로의 전환이 용이해져 변동성 확

대 및 국가 간 전이효과(contagion effect)를 가속화할 

수 있다[9, 16].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해외 CBDC를, 

고인플레이션 국가 거주자는 저인플레이션 국가의 

CBDC나 페이스북의 디엠(Diem)과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통화대체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19, 20]. 

이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가 금융권력의 패턴을 

바꿀 수 있음에 주목하며 글로벌 기축통화 경쟁을 위해 

CBDC 발행을 위한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 통화 국제화

란 발행국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통화가 사용, 보유되는 

것을 말하며[1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는 물론, 비

거주자 간에도 자유롭게 거래되어 한 나라 통화의 사용 

범위가 해외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15]. 우리나라 역시 

CBDC 출현과 함께 원화 국제화의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디지털 원화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등 디지털 

역량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교우위를 통해 디지털 금

융환경을 가속화하고 CBDC 발행을 통해 금융 산업 및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이에 대한 결제 수

단의 육성에 CBDC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메

신저 라인이나 드라마 및 웹툰 등 K 컬처에 대한 급증하

는 수요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여 국제금융 서비스를 전개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의 CBDC를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여 우리나라 CBDC를 

통한 국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어

야 한다.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한 CBDC의 발행이 실제로 이루

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국제적 상호운

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CBDC 시스템을 설계 초기부터 다

른 중앙은행들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구축할 필요

가 있으며, 적절한 국제적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데 앞장서

야 한다. 또한 민간과 정부 사이의 파트너십을 통해 

CBDC의 안정적 발행과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피

드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금융소외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와 디지털 금융포용 정책에 대한 논

의를 시작하여야 할 시점이다.

5. 결론 및 제언

한국은행(2020) 국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CBDC의 

발행은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금과 대비하여 거래

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여력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은행의 기능이 

축소되고 금융시장에서의 기존 신용 기능이 축소되거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더욱 적

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경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첫걸

음은 경제규모에 걸맞는 위상의 화폐, 국제화된 디지털원

화를 보유하는 것이다. 아날로그 화폐 체계에서 국제화된 

통화를 갖지 못했지만, 디지털 화폐 시대의 개막은 원화

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

다. 따라서 CBDC의 발행에 있어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

을 염두해 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CBDC의 발행이 실제로 상용되기

까지 설계 초기부터 다른 중앙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적 합의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디지털 시대의 중요

한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 따라 본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

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의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가 우리나라 CBDC의 수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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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확장시켜 나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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